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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기

싱가포르 저작권법 개정안이 2021. 11. 21. 공식적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1 본 개정안은 최근 콘텐츠의 생성·유통·사용 
방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싱가포르 저작권 제도를 강화하고 이해하기 쉬운 어구를 사용하여 법률의 명확성과 접근성을 
높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싱가포르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

본 개정안은 콘텐츠 제작자가 작품 창작에 대하여 대중으로부터 쉽게 인식될 수 있고,  위탁물의 권리 귀속 등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사회적 편익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공정이용의 유형 추가, 미공개 저작물의 권리 기간 제한 
등을 통해 저작물이 사회 전반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Ministry of Law, Copyright Act 2021 (Commencement) Notification 2021, (Nov.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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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작자 등을 위한 새로운 권리 도입2

구 싱가포르 저작권법상으로, 창작자와 실연자에게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창작자 또는 실연자가 
허위로 표시되는 것을 차단할 권리가 있을 뿐, 창작자 또는 실연자를 표시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창작물이 범람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본 개정안에서는 저작인격권(moral right)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대중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명확하고 눈에 띄는 방식(clear and reasonably 
prominent)으로 저작물의 창작자 또는 실연자를 표시하는 권리(right to be identified)가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술관의 그림 사진, 댄스 공연의 비디오 등을 온라인을 통해 전송하는 경우, 구 저작권법상으로는 관련 저작물의 창작자 
또는 실연자가 해당 저작물의 전송자에게 창작자 또는 실연자를 표시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저작물의 창작자 또는 실연자는 이를 전송한 자에게 창작자 또는 실연자를 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성명표시권이라고 볼 수 있는 본 개정안을 통해, 저작물이 타인에 의해 대중에게 전송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창작자 및 실연자가 표시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 창작자 및 실연자들이 자신을 보다 널리 알리고 명성을 쌓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명표시가 잘못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한 디지털 시대에 이러한 규정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 창작자에게 위탁 저작물(commissioned works)에 관한 권리 귀속3

구 싱가포르 저작권법상으로는 창작자가 위탁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고용주
(employer) 또는 위탁 의뢰인(commissioner)에게 귀속됩니다. 하지만, 본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주 또는 위탁 의뢰인의 
의뢰로 창작자가 생성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해당 창작물의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용주 또는 위탁 의뢰인과 창작자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저작물의 소유권을 고용주 또는 위탁 의뢰인에게 귀속되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창작자가 계약의 협상과정을 통하여 고용주 또는 위탁 의뢰인으로부터 더욱 나은 
보상을 받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주고 있습니다. 

2.	 싱가포르 법무부의 개정안에 관한 설명(Explanatory Statement to the Bills supplement) P.357 (July 6, 2021) (“Part 7 (clauses 369 to 
443) provides for additional rights relating to copyright works and protected performances ... A person who uses an authorial 
work or a performance in specified circumstances is required to identify the author or performer. Like the other moral rights, 
the right of attribution is personal to the author or performer, and applies only during the subsistence of copyright or the 
protection period of the performance”).

3.	 싱가포르 법무부의 개정안에 관한 설명(Explanatory Statement to the Bills supplement) P.354 (July 6, 2021) (“Clauses 133 to 136 
provide for the first owner of copyright as follows ... the default rule is that the creator of a work is the first owner of any 
copyright in the work. This is subject to the following exce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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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인되지 않은 출처로부터 시청각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는 셋톱 박스에 관한 규제4

본 개정안에서는 불법 복제된 콘텐츠(예: 영화, TV 프로그램, 스포츠 이벤트 등)에 대한 엑세스를 제공하는 셋톱 박스 및 
관련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의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구 저작권법에 의하면 셋톱박스를 통해 불법 저작물이 
스트리밍되더라도  셋톱박스 자체가 불법 저작물을 저장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불법 저작물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셋톱 박스를 판매하는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본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상업적인 목적으로 불법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 또는 서비스(예: 
셋톱 박스 또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를 제공하는 자는 저작권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제작자는 영화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제공하는 셋톱박스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해당 
셋톱박스의 판매중단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4) 전산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허가5

본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가 당해 저작물에 대해 합법적인 접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이용자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또는 머신 러닝 등과 같은 컴퓨터 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당해 저작물을 복제 또는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인공지능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나 활용을 위해 데이터 트레이닝을 하는 경우 등 저작물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이 상당히 증가되고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5) 비영리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의 저작물 사용 허용6

본 개정안은 비영리 교육기관이 교육 목적을 위해 무료로 공개된 인터넷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즉, 교육기관인 
학교와 학생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인터넷 자료에 대해 그 출처를 명시하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교육적 용도로 웹 
이미지와 비디오를 자유롭게 온라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해당 자료가 불법 복제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4.	 싱가포르 법무부의 개정안에 관한 설명(Explanatory Statement to the Bills supplement) P.353-54 (July 6, 2021) (“Clause 150 provides 
for a new form of copyright infringement in connection with commercial dealing in devices or the provision of services, etc., 
that have only a limited commercially significant purpose or use other than to facilitate access to works communicated to 
the public without the copyright owners’ authority. Devices include both physical devices and computer programs (such as 
apps).”).

5.	 싱가포르 법무부의 개정안에 관한 설명(Explanatory Statement to the Bills supplement) P.356 (July 6, 2021) (“Division 8 permits 
copying and the communication of copies for the purpose of computational data analysis, such as text and data mining, and 
machine learning. Among other conditions, the user must have lawful access to the work or recording from which the copy was 
made, and the copy must not be used or supplied for purposes unrelated to computational data analysis.”)

6.	 싱가포르 법무부의 개정안에 관한 설명(Explanatory Statement to the Bills supplement) P.356 (July 6, 2021) (“Clause 204 permits 
non-profit educational institutions to use Internet material for educational purposes. The material must be accessible to the 
public free of charge and there must be sufficient acknowledgment of the Internet source as well as the work or performanc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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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공개 저작물 보호를 위한 만료일(expiry date)을 설정7

구 저작권법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공표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미공개 작품(unpublished works)은 사실상 영구적인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개정안에 따르면, 저작자가 확인된 미공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사후 70년 동안 보호되고, 저작자가 확인되지 않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물이 만들어진 때로부터 70년 동안만 
보호를 받게 됩니다.

7) 갤러리, 도서관, 기록 보관서, 및 박물관에 새로운 예외를 부여8

본 개정안에 따르면, 저작물의 보존, 내부 기록 보관 및 목록 작성과 같은 관리 목적으로 미술관,  도서관, 기록 보관소 및 
박물관과 같은 공공 문화유산기관들이 보존, 내부 기록 유지, 목록 작성 등의 행정상의 목적으로 복제물을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원본을 복원할 때 복제품을 
만들거나 홍보 자료를 위해 사진을 찍는 것과 같은 저작물 보존 및 전시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8) 저작권 집중관리단체(CMO: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에 대한 규제9

저작권 집중관리단체(CMO)란 저작권 소유자를 대신하여 저작물을 관리하고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단체입니다. 
예를 들면, 작사가와 작곡가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제3자가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통해 라이선스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 저작권법 상으로 이러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싱가포르 공공기관에 의해서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투명성, 관리방식, 책임과 효율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할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가입한 저작권자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로부터 라이선스를 허여받은 이용자들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며 저작권 생태계를 공정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7.	 싱가포르 법무부의 개정안에 관한 설명(Explanatory Statement to the Bills supplement) P.353 (July 6, 2021) (“Clauses 114, 122 
and 125 change the rules governing the duration of copyright in authorial works, sound recordings and films. Under the new 
rules in the Bill, copyright in these works will be of finite duration, whether or not they are published. For authorial works with 
identified authors, copyright subsists for life plus 70 years. For authorial works without identified authors, sound recordings 
and films, the duration of copyright depends on whether they ar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within 50 years after they are 
made; they will enjoy longer copyright durations if so, shorter durations if not”)

8.	 싱가포르 법무부의 개정안에 관한 설명(Explanatory Statement to the Bills supplement) P.356 (July 6, 2021) (“Division 15 creates 
permitted uses relating to material in public registers, publicly disclosed material and data sharing within the public sector ... 
permitted uses provisions applicable to literary, dramatic and musical works do not specifically mention the use of adaptations 
of those works; instead, clause 297 provides for the use of an adaptation of those works to be a permitted use if the use of those 
works is a permitted use ... ”)

9.	 싱가포르 법무부의 개정안에 관한 설명(Explanatory Statement to the Bills supplement) P.359 (July 6, 2021) (“CMOs are in the 
business of collectively managing the use of copyright works or protected performances (or both) for the collective benefit 
of their authors, makers, publishers, performers or rights owners. CMOs also operate schemes, available to the public in 
Singapore, that set out the terms on which they will grant permission to use the managed works or performances — these are 
called tariff 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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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V 서비스 제공업체의 불법 스트리밍 장치를 줄이기 위한 노력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싱가포르의 주요 TV 서비스 제공업체 중 하나인 StarHub은 이미 불법 스트리밍 셋톱 박스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별도의 비용 없이 셋톱 박스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10 소비자들은 불법 컨텐츠를 
스트리밍하는 장치를 반납하고, StarHub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면 StarHub 셋톱 박스를 2년 동안 무료로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즉, StarHub는 불법 스트리밍 장치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합법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합법적인 콘텐츠 제공이 증가하고 싱가포르인들의 콘텐츠 소비에 관한 저작권법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4. 본 개정안에 따른 실무적인 대응방안 및 의의

본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실무적인 대응방안도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개정안에 따르면 작품 및 
공연을 다루는 창작자 또는 실연자를 명확하고 눈에 띄는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하는데, 시간적이나 공간적인 제한이 있거나 
다수의 공동 창작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해 저작물의 사용자로서는 
창작자와 별도의 합의를 통해 창작자 표시 등을 면제(waiver)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위탁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기본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되는데, 위탁자 또는 고용주는 계약을 통해 이러한 저작권을 위탁자 또는 고용주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도 2021. 1. 15.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11을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으로 업무상 저작물의 ‘창작 기여자’ 표시 의무 부과, 불법 링크 사이트 저작권 침해 의제, 데이터마이닝 과정의 저작물 
이용 면책규정을 신설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 내용은 싱가포르의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콘텐츠 제작자와 실연자 및 관련 업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내용은 2021년 11월 24일자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저작권보호동향에 기고된 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0.	 Broadcaster Offers Pirates ‘Free’ Legal TV Box in Exchange For Giving up Illegal Streams, (https://torrentfreak.com/broadcaster-
offers-pirates-free-legal-tv-box-in-exchange-for-giving-up-illegal-streams-210726/) (July 26, 2021).

11.	 도종환 등,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7440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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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
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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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Questions or Comments

•	 임상혁 | 파트너변호사				   T. 02-316-4055    E.  shim@shinkim.com

•	 이재복 | 외국변호사				    T. 02-316-7267    E.  jblee@shinkim.com


